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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전남 선수단이 신기록 행진 속에

메달수확을이어갔다

제 96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6일 강

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전을 시작으

로 7일간의 열전을 이어가고 있다 육상

양궁 수영 등에서대회신기록과함께광

주전남의금메달리스트가탄생했다

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(광주시청)이

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진행된남자일

반부 100m 예선에서 10초20에 질주를 끝

내며 대회 신기록(10초37)을 갈아치웠다

대회결승에서자신이가지고있는한국신

기록(10초16) 경신에 도전했던 김국영은

10초32에 결승선을 통과 기록 달성에는

실패했지만고등부금메달을차지한지난

90회 대회 이후 처음으로 100m 금메달에

성공했다

차세대 신궁으로 꼽히는 최미선(광주

여대)도 신기록 행진 속에 양궁 여대부 대

회 2관왕에올랐다 최미선은지난 17일열

린 양궁 여대부 60m와 70m에서 두 개의

금메달을 획득했다 60m에서 351점을 쏘

며 대회 신기록을 만든 그는 70m에서도

342점의대회타이기록을작성했다 신궁

기보배도 2관왕에 올랐다 기보배는 양궁

여자일반부 60m(351점) 70m(344점)에서

금메달을명중시키며지난 93회대회이후

3년만에체전금메달을추가했다

남고 평영 100m에 출전한 전남체고의

이승열은 1분01초89에 터치패드를 찍었

다 이승열은 1분02초76의 대회 신기록을

넘어서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

클에서도대회신기록이만들어졌다정설

화(전남미용고) 김우겸(강진군청)이 각각

사이클 여고 500m 독주(36초382)와 남자

일반부 1 개인독주(1시간2분942)에서

대회신기록으로은메달을획득했다

전남에서도 두 명의 2관왕이 탄생했다

유도의 김지정(여수정보과학고)이 지난

17일 여고부 70 이하급과 무제한급 경

기에나란히출전해모두금메달을획득하

며 화제의 주인공이 됐고 롤러의 이수진

(광양제철고)도 여고부 스피드E+P10000

m 15000m제외경기에서가장먼서결승

선을통과하면서 2관왕에올랐다

대회 3연패도 만들어졌다 전남체고의

김은정은 여고부 높이 뛰기에서 170m를

뛰어오르면서 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

20112012년 소년체전 패권도 차지했던

김은정은 고교 3년 내내 독주를 이어가며

전국체전 3번째금메달을목에걸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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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상김국영 100대회新금메달

한국육상의간판스타인김국영(광주시청가운데)이 18일강릉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96회전국체육

대회육상 100m결승에서 1위로결승선을통과한후세리머니를하고있다 강릉최현배기자choi@

여고생이지만 기량과 체력은 전국 최

강이었다 여고 3년생 김지정(여수정보

과학고사진)이 하루 5시간 동안 두 체

급을 오가며 8게임을 치르면서도 지칠

줄 모르는 투혼으로 금빛 메치기에 성

공했다

김지정은 지난 17일 철원 실내체육관

에서열린제 96회전국체육대회유도여

고부 70 이하급과 무제한급 결승에서

승리 대회 2관왕에올랐다

하루 두 체급을견뎌내는투혼과압도

적인 기량으로 올라선 챔피언 자리였

다

전남 선수단도 김지정의 2관왕을 높

이 평가하고 있다 월등한 실력에도 불

구 두 체급을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체

력적 부담을 들어 김지정을 2관왕 예상

선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

다 그만큼 깜짝 2관왕에 대한 기쁨이

크다

김지정은 특히 이날 무제한급과 70

이하급을 번갈아가며 치르는 동안 자신

보다 두 배 가까이 무거운 선수들을 제

압깊은인상을남겼다

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첫 게임을

시작으로오후 1시 오후 2시30분 오후 3

시10분(이상 무제한급) 오전 11시 40분

오후 2시 오후 2시50분 오후 3시40분

(이상 70이하급)까지 5시간동안두체

급을넘나들며전국톱클래스의선수들

과 겨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가운

데 3게임은 한판승이었고 120 가까운

상대를 업어치기절반으로꺾는압도적

기량을선보이기도했다

김지정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딴 은

메달(70이하급)동메달(무제한급)을

올해 금빛으로 바꿔 향후 경기에 대한

전망을밝게했다

김양호 전남유도협회 전무이사는 주

특기인 허벅다리 후리기와 업어치기 기

술을 보강한다면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

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

한편 채윤지(여수정보과학고 3년)도

이날 여고부 78 이하급에서 금메달을

목에걸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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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정보과학고김지정 금2 메치기
하루 5시간 2체급 8경기투혼채윤지도여고부 78이하급金

인기도 실력도 역시 기보배였다 제

96회전국체육대회 가열린 17일강원도

원주 양궁장에는 한국양궁의 간판스타

를 보려는 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

기보배(27광주시청)는 보란 듯 금빛 과

녁을명중시켰다

기보배는 이날 여자 일반부 60m(351

점) 70m(344점)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

에걸며대회2관왕에올랐다 2012런던

올림픽 2관왕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

2관왕 에이어 전국체전 2관왕 까지국

내외모든타이틀을휩쓸며세계최강임

을재확인했다

전국체전금메달을따낸것은제 93회

대회이후 3년만이다 기보배는제 94회

대회에서은메달 2개와동메달 1개 지난

해에는 노메달 에 그치는 등 전국체전

과인연이닿지않았다

기보배는 60m에서강민진(예천군청)

홍수남(청주시청) 70m에서 홍수남과

동점을 이뤘지만 과녁 정중앙을 꿰뚫는

골드를더많이기록 시상대맨위에섰

다

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개

인 결승에서 대학 선배 기보배와슛대결

을 벌였던 최미선(광주여대)도 대회신기

록행진속에대학부 2관왕에올랐다

최미선은여대부 60m에서 351점을쏘

며 대회 신기록으로금메달을목에걸었

다 70m에서도 342점의 대회 타이 기록

과함께금메달리스트가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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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자종목양궁광주시청기보배광주여대최미선 2관왕

양궁기보배(왼쪽)최미선

전국체전 수영 평영 100 이승열금물살

롤러이수진 2관왕높이뛰기김은정소년체전이어 3연패

양손펴고세리머니

광주시청


